
71. 요한 3서

요한 3서는 1,2서의 관심사였던 윤리적인 문제나 그리스도론적 오류를 다루지 않고 공동체의 
복잡한 권위 문제를 다룹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이오스는 이 편지의 수신자이고, 
데메트리오스는 원로가 파견한 사절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며, 디오트레페스는 원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낯선 이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한 가이오스를 칭찬하며 계속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진리의 협력자가 된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고 
형제들을 나쁜 말로 헐뜯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디오트레페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이어 가이오스로 하여금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고 권고한 뒤,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증언합니다.  


